
Ⅰ. 서  론 

불안과 우울은 매우 흔한 정신적 질환이고 유병
률이 높다[1]. 정신적 질환이지만 불안은 행동장애
와 우울은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 포함한다[2]. 불안과 우울은 본질적으로 서
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3]. 또한 기구를 이용한 
운동, 유산소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
운 운동도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일주일에 신
체활동을 네시간 증가할 때마다 우울증 발생할 가
능성이 12%씩 감소한다[4].

사람 신체 활동의 인식은 IoT환경에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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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와 웨어러블 센서가 사람과 연결됨에 따
라 눈에 거슬리지 않게 측정할 속성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특징 추출
하고 학습을 거쳐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
다[5]. 대중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생
활 패턴 데이터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위치, 스
트레스, 활동량, 수면 등의 생활 패턴을 추출한다. 
추출된 라이프 패턴 데이터는 개인의 행동 추론 
및 예측, 개인의 질병이나 사회,심리적 문제의 원
인 분석과 미래 트랜드의 변화 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증상과 사람의 신
체 활동을 매핑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불안과 
우울의 특징을 추출하고 생활 패턴을 분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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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환경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부터 사람의 신체 활동을 인식하여 생활 패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모델은 예측단계와 추천단계로 구성한다. 예측 단계는 생활 패턴 데
이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셋을 기계학습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와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불안과 우울의 척도를 예측한다. 추천 단계는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분류된 경우 이를 호전시킬 수 있
는 음식과 가벼운 운동을 추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제안한 불안·우울 예측과 
음식·운동 추천은 개인의 삶의 품질 개선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IoT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collect life pattern data by recognizing human physical activity from smart 
devices. In this paper,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a prediction stage and a recommendation stage. The prediction 
stage predicts the scale of anxiety and depression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k-nearest neighbor algorithm through 
machine learning on the dataset collected from life pattern data. In the recommendation step, if the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are classified,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lgorithm is applied to recommend food and 
light exercise that can improve th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anxiety/depression prediction and food/exercise 
recommendations will have a ripple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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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우울의 척도에 따라 음식과 운동 추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Ⅱ. 제안 방법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센싱데이
터, 일반적인 장치들을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
는 시·공간 데이터, 스마트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활
패턴 데이터로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인 
그림 1을 살펴보면 수집된 데이터로 특징 추출과 
학습방법을 통해 불안·우울을 예측하고 분류된 사
용자의 척도와 음식·운동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사
용자에게 불안·우울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운동의 
추천을 제시한다.

3.1 불안·우울의 분류 단계
데이터 속성변수는 불안·우울의 구성요소[7]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특징 
추출과 학습 알고리즘 이용하여 불안·우울을 척도
를 예측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불안·우울의 분류 
단계의 데이터 학습과 예측을 위한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개체별 그룹의 레이블이 미리 사전에 알려져 있
을 때 사용하는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
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관측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스스로 판단하
는 과정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구조적·통계적 특징
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와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3.2 운동·음식의 추천단계
불안·우울을 분류된 개인의 척도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데이터에서 정규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다.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통해 척도의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속성
변수들을 선택해 데이터 세트를 재구성한다. k-최
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된 데이터 세트
에서 불안·우울의 척도를 잘 분류했는지 확인한다. 
음식·운동 데이터 세트에는 개인의 성향을 5개 그
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정보를 속성변수 데이터 세
트에 추가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FnE user matrix를 생성하고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해 음식·운동을 추천한다. 그림 3
은 제안하는 음식·운동 추천시스템 구성도이다.

Create FnE user matrix는 음식과 운동을 추천하
는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불안·우울의 척도를 나타
내는 속성변수 FnE의 강도를 나타내는 속성변수의 
이웃 값을 활용하여 두 변수의 차이의 절댓값을 
구해 생성한다. 

PCA 알고리즘은 다차원의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주성분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음식·운
동 추천을 제시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복잡한 생활 패턴을 추출
하여 패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고 생활
패턴을 속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을 거쳐 사용

그림 3. 음식·운동 추천단계의 구성도

그림 2. 불안·우울 예측 단계의 데이터 흐

름도

그림 1. 제안 시스템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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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불안·우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계 서비스로의 확장하는 재사용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불안·우울의 척도에 따라 
음식과 운동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IoT 환경에서의 생활 패턴 데이터 기반 개인의 
불안과 우울의 척도 분석에서부터 건강 예측과 그
에 따른 개인의 삶의 개선을 위한 음식·운동 추천
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은 개인들의 삶의 질 향
상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는 불안·우울의 분류 방법의 세분화
와 음식·운동의 추천 정보의 확대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확장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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